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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 의향 예측변

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159

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47.1%로 거

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둘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에는 성별, 

자존감, 개방주의적 성태도, 쾌락주의적 성태도, 열정/헌신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

서 남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쾌락적일수록, 열정과 헌신적

인 사랑을 할수록 성관계 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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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의 청소년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나 아동기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화의 영향으로 성인들의 성문화, 성가치관, 성행

동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세대들이다. 즉, 과거에 비해 남녀차별의식 타파

를 가르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남녀차별에 기인

한 사회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 낮지만, 대인간의 접촉이 차단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장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을 높게 한

다. 이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충실한 나머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욕

을 성인들처럼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윤가현, 2000). 

특히 결혼의 연령이 늦춰지는 시간적 규범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소년

들은 성적 담론화가 일상화된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신체적으로 성숙했지

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행동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여

기에 우리 사회는 법이 인정한 부부간의 성행동 외에는 비윤리적인 것으

로 간주하는 법적 윤리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무분별한 성행

동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과 더불어 HIV, AIDS같은 성병의 전

염위험성 및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기(Irwin & Shafer, 1992)때문에 청소년들의 혼전 성행동이나 성에 대

한 관심, 허용적인 성에 대한 태도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향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의 발산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 관심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행동 유

무, 빈도, 성의식, 성태도, 성성(sexuality)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던 

학문적 경향은 90년대 중반이후 비행의 견지에서 청소년의 성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 접촉과 성행동과의 관련성(남영옥, 이상준, 2002; 이

명화, 1998), 인터넷과 청소년들의 성행동(김민, 2002), 비행청소년들의 조

기 성행동(양성은, 조주영, 2005),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임신(최소영,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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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오현숙, 2004) 등이 있다. 여기서 청소년의 성에 관한 논문들은 상당

수가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성과 

성행동에 관한 편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결

과로 성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접근의 오류를 범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행동, 그리고 관련 특성을 밝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일단의 연구들

(김신영, 2005 ; 김윤정, 이창식, 2005;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 2003; 박희

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 양성은, 조주영, 2005 ; 오덕자, 2003 ; 

윤경자, 2002 ; 조주영, 김영희, 2001)이 있다. 이 연구들은 성행동이 성태

도, 성지식, 성파트너와의 친밀감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있지만,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에서 본 연구의 특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첫째, 연구대상에서 이성친구가 있는가를 명확

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대학생들

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학생 및 과거 사귄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주희 외, 2003), 심각한 수

준(이성간 애무 이상)의 성관계에 가장 큰 영향 변인이 애인 유무임(문인

옥, 1998)을 고려 할 때 이성 친구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

행동 측정에서의 문제로, 성행동 측정을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하는 연구

와 성관계여부만을 측정한 연구로 나누어지는데, 성행동 관련변인을 파악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수준의 성행동을 측정하

고, 이를 평균내거나 합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은 이성교제나 포옹, 뽀뽀 등 가벼운 수준의 성행동과 성관계 경험

에는 상당히 다른 기준을 적용(김윤정, 이창식, 2004)하고 그에 따른 심리

적 영향력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행동 예측 변수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성행동에 초점을 두고 예측

변수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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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미 경험한 성행동과 관련변수를 파악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이는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토대로 경험하지 않

는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시도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성

관계를 할 의향과 관련변수를 파악한다면 청소년들의 혼전 성문제를 예방

하거나 건전한 성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

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 의향 예측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 상담

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함

은 물론 더 나아가서 교육 및 상담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은 어느 수준인가?

둘째,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 예측변수에는 어떠한 것

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 경

1 .  청소년기 의 성관계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을 많이 

다루고는 있으나 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섹슈

얼리티(sexuality)란 에로틱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감정, 생각, 행

동을 의미한다. 이는 성교나 자위행위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적 

반응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누군가와의 애정이 넘치는 대

화 등과 같이 우리가 성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포함한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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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가치와 연결된 것이기도 하며, 권력이나 권위, 남녀차 등도 섹슈얼리

티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것들이다(김민경, 1998). 이와 관련하여 성행

동은 다양한 수준의 성행동 즉, 자위, 키스와 애무, 성교 등을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구체성을 위해 이성간의 성관계(성교)만을 제한적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그리고 최근 연구일수록 성관계 경험비율이 높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 비율 정도에는 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97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삼, 이기종 및 조원

호(1997)의 연구에서는 17.9%가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

규모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신영(2005)의 연구에서는 3.3%로 보

고하고 있다. 또한 참조집단에 대한 질문을 근거로 성행동을 추정한 윤가

현(2000)은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비율이 대략 37.6%라고 밝혔다. 대학생

들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이 역

시 연구마다 차이가 존재해서 연문희 외(1997)이 대학생 2,343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27.9%가 애인과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

고, 김주희, 손은일, 강성희(2003)는 34.2%라고 보고했으나, 남자대학생의 

경우 47.4%라는 보고(이인숙, 1994)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학생의 성관계경험을 평균내서 보고한 경우와 남녀

를 따로 보고한 경우에서 오는 차이이기도 하고, 성관계의 경험을 청소년

에 따라 과장 혹은 축소해서 응답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한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가 포함된 경우 다르고, 중학생이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하게 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김기환(1999)은 성관계 비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시대가 변함

에 따라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이 더

해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최근의 연구경향은 성관계 경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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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다는 성행동의 빈도, 성행동의 파트너 수, 콘돔사용의 유무, 성병의 

유무, 임신횟수 등이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을 만큼 청소년의 성행동이 

급증하고 있다(조주영, 김영희, 2001).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도 단순히 

성관계비율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성관계 의향까지도 포함함으로

서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 .  성관계 의향 예측 요 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분석된 연구일수록 청소년들의 성행동 

중 성관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성관계의향을 다룬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워, 성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성관계의향 예측요인을 

찾아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이성 친구에 대한 사

랑, 교제기간, 자존감,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등과 관련이 있다. 

성태 도  보수적 성태도보다 개방적 성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신영, 2005 ; 이인숙, 1994; 박희성 

등, 1995 ; Peplau, Rubin, & Hill, 1977). 또한 성태도 중 허용형과 쾌락형

은 성관계 경험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보수형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한 연구(조아미, 2001)도 있다. 즉, 성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쾌락

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성관계 비율은 높은 반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성관계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

이 성 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ata & David, 

2002). 

사 랑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성행동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경자, 1995, 2002; Regan & Berscheid, 

1995; Mosher & Maclan, 1994; Sprecher, Regan, & McKinney, 1988). 또

한 홍대식(1996)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열정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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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애 및 이타애 모두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랑과 성관계간의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95%, 

남성의 40%가 자신의 성행동 결정요인은 애정 혹은 감정적 몰입이었다고 

진술하였다(Carroll, Volk, & Hyde, 1985).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성을 

육체적, 쾌락적 행위로 보고, 여성은 감정적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는 경향과 일치한다(박희성 외, 1995).

자 존 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자존감 역시 성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

들이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ata & David, 2002). 

연령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관계 경험이 증가한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신영, 2005 ; 김영옥, 1983 ; 박희성 외, 1995; 윤경

자, 2002). 

성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관계 경험 비율이 높다. 1998년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가 11,364명의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남자가 6.4%, 여자가 3.2%, 고등학생의 경우 남

자가 17.5%, 여자가 6.7%의 성관계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진화 

외, 2002 재인용). 또 MBC(2000)가 1999년에 전국 중고생 1,500명을 조사

한 결과 남자 8.4%, 여자 2.1%가 성관계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 경 제 수준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보

다 성관계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ata & David, 2002; 

Rwenge, 2000). 

거 주 지  거주지에 따라서 성관계 경험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김성수, 김경준, 전경숙(2000)에 따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세까

지의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11.7%, 근교도시 청소년들이 21.2%,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24.3%로 도시지

역보다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 352 -

교 제 기 간  교제기간은 이성간의 친밀감이나 사랑의 정도를 두텁게 할 

것이고 이는 성관계 경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교제기간과 성행

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켰다.

  

Ⅲ.  연구방 법  및  절 차

1 .  연구대상 및  자 료수집 절 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2년 11월 충남의 한 대학에서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각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간 상관관

계를 보고 수정 할 문항과 불필요한 문항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하여 척도

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2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실시하였다. 서울경기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각각 한 학교씩을 선정하였으며 남녀와 거주지 비율이 

고르도록 편의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학년별 및 성별, 거

주지별 구성이 최대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550부를 배포

하여 미회수된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만 24세가 넘은 학생이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510명의 자료 중 현재 이성과 사귀고 있다고 응

답한 159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성과 사귀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은 성별로는 남자 46.8%, 여자 

53.2%로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며, 평균연령은 19.32(만14-만24세)세이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37.7%, 대학생이 62.3%로 대학생이 2배 가까이 많

다. 또한 거주지는 대도시가 34.8%, 중소도시 32.9%, 농어촌이 32.3%로 

거주지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가정경제는 중류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57.0%에 달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일반판매종사자․농업․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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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관리직․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

사원 순이다. 

2 .  측정 도 구

1) 종속변수 : 성관계의향

성관계의향은 조사 대상들이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가

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현재 성관계를 한 경우 포함)”와 “없다”의 두 범

주로 나누었다. 

   

2) 예측변수

( 1 )  성태 도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조아미(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일부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아미(2001)의 성태도는 총 35문항이었으나 본 연구

의 목적에 적합지 않는 5개의 문항을 제외한 3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태도 30문항을 요인 분석하였고, ‘개

방주의적 성태도’와 ‘쾌락주의적 성태도’, ‘보수주의적 성태도’의 3개 요인

이 추출되었다. 개방주의적 성태도 요인에는 대체로 성에 대해서는 개방

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남녀간의 성관계에는 파트너에 대한 애정

적인 요소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1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쾌락주의적 성태도는 성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이면서 성과 사랑을 별도

로 인식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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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쾌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보수주의’요인에는 전체 5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45로 지나치게 낮아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 2 )  사 랑

청소년들의 사랑은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만 응답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1986)1)의 사랑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그

의 개념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연인이거나 부부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진경(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랑 척도를 사용하였

다. 강진경(1996)은 Sternberg(1986)의 개념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

(Acker & Davis, 1992 ; Davis & Todd, 1985 ; Sternberg, 1986)에서 사

용된 척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2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과 전체 분산율, 스크리검사 및 Sternberg 

(1986)의 이론적 주장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친밀감(Cronbach's α= 

.89)’과 ‘열정/헌신(Cronbach's α= .88)’ 의 두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1) 사랑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 중 Sternberg(1986)는 사랑의 기본적 유형을 병렬식

으로 분류하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랑의 현상을 통합함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

조적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랑의 삼각이론에 의하면 사랑은 친밀감

(intimacy), 열정(passion), 헌신(commitment)이라는 세 구성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연결감, 유대감"을 의미

하는 따뜻한 감정의 체험이고, 열정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극치 등으로 이끄는 강렬한 욕망“의 뜨거움을 의미하는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헌신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 결심과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책

임“을 의미하는 차가운 구성요소를 의미한다(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현

대 사회의 남녀관계는 남녀의 매력과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결혼을 통한 

결정과 책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청소년들의 성과 

사랑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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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 존 감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김윤정(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 4 )  기 타  예측변수

기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

수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이성과의 교제기간을 들 수 있다. 사회 인

구학적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의 성별(남, 여), 거주지(대

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정의 경제수준(상, 중상, 중, 중하, 하)을 측정하

였다. 교제기간은 몇 년 몇 월로 측정하여 분석 시에는 몇 개월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3 .  자 료분 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성태도 및 사랑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

뢰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성관계의향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 과

1 .  청소년들의 일 반 적  특 성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과 관련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에 앞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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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510명 중 이성 친구 유무와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을 분석

하였다(표1, 표2).

<표 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성친구 유무

                     <N=510>

        

있다 없다

이성친구 31.9% 68.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이성친구가 “있다”

는 응답은 전체 510명의 조사대상자 중 31.9%인 159명으로 나타났다(표 

1). 이중 고등학생은 37.7%, 대학생은 62.3%로 대학생이 많았으며, 남자 

46.5%, 여자 53.5%로 여자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해경(2002)의 연구,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삼, 이기종 

및 조원호(1997)의 연구보다 약간 낮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

성과 교제하는 경우만을 선별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의 성관계 의향

   <N=159>

        

있다 없다

 성관계 의향 47.1% 52.9%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의향을 질문한 결과 73명

(47.1%)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현재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하거나,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47.1%로 나타나 거의 절

반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냈다(표 2). 이는 선행연구(강영삼 외, 1997 ; 김

영희, 1993 ; 김주희 외, 2003 ; 류진혜 외, 1995 ; 성한기, 1996 ; 한국갤

럽조사연구소, 1990)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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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 예측요 인

이성 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 의향에 영향 미치는 예

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과의 성관계 의향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을 위해 

한 집단은 성관계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성관계 의향집단)로, 또 하나

의 집단은 성관계를 할 의향이 없는 학생들(성관계 비의향집단)로 구성하

였다. 종속변수는 성관계 의향 여부였고 예측요인들은 본 연구의 탐험적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관련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측요인

들은 선행연구 분석에 따라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교제기간, 

자존감, 성태도(개방주의적, 쾌락주의적), 사랑(친밀감, 열정/헌신)으로 구

성하였다.

<표 3>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 의향 예측요인

예측변수들
성관계 의향집단
<N=72>
M(SD)

성관계 비의향 
집단
<N=81>
M(SD)

F값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연령 19.97( 2.73) 18.80( 2.39)   7.997++ .372

성별(1=남자)   .57(  .50)   .37(  .49)  6.242
+ .329

가정경제수준  2.75(  .88)  2.70(  .77)  .120 .046

거주지(대도시=1)   .42(  .50)   .28(  .45) 2.984 .228

교제기간 16.17(15.27) 11.97(13.67) 3.223 .236

자존감  3.78(  .66)  3.57(  .69)  3.871
+ .259

성태도

개방주의적
성태도

 3.90(  .45)  3.59(  .42) 18.267
+++ .563

쾌락주의적  
성태도

 3.07(  .60)  2.44(  .76) 31.920
+++ .744

사랑
친밀감  3.96(  .86)  3.89(  .78) .265 .068

열정/헌신  3.39(  .94)  3.06(  .86) 5.093
+

.297

 Wilks' Lambda= .724   Chi-square=47.220
+++ 

+
 p< .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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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9명의 대학생들 중에서 판별분석에 투입된 변수에 무응답이 있

는 사례는 제외되어 총 153명만이 분석되었다.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

석 결과 전체적으로 73.2%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성관계 의향집

단은 72.2%의 예측정확도를, 그리고 성관계 비의향 집단은 74.1%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어 판별함수는 성관계 의향집단과 비의향 집단을 유사한 

수준에서 판별예측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한 변수들은 Wilks‘ Lambda에 근거한 방법이 사용되었으

며, enter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판별함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Chi-square=47.220, df=10, p=.001). 분석결과 연령, 성별, 자존감, 

개방주의적 성태도, 쾌락주의적 성태도, 열정/헌신이 두 집단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구조계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쾌락주의적 성태도

(.744), 개방주의적 성태도(.563), 연령(.372) 순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을 판별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 쾌락주의적 

성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성에 대한 태도와 성관계 의향과는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쾌락주의적인 성태도는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판별 예측

력이 강한 변수이고 그 다음이 개방주의적 성태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김신영, 2005 ; 이인숙, 1994; 박희성 외, 1995 ; 조아미, 2001 ; 

Peplau, Rubin, & Hill, 1977)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은 성에 대해 쾌락주

의적이고 개방적, 허용적일 경우 성행동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열정/헌신 역시 청소년들의 성관계 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성관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윤경자, 1995, 2002; 홍대식, 1996; Regan 

& Berscheid, 1995; Mosher & Maclan, 1994; Sprecher, Regan, & 

McKinney, 1988)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교제기간, 이성친구

에 대한 친밀감은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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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대도시에 사는 경우, 이성친구와 교제기

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V .  논 의 및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을 예측하기 위해 선행연구

를 분석하여 성관계의향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추출하

고,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이성친구와 사귀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

생 159명을 대상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의향 

예측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47.1%

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 비율

을 조사한 선행연구(강영삼 외, 1997 ; 김영희, 1993 ; 김주희 외, 2003 ; 

류진혜 외, 1995 ; 성한기, 1996)의 연구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현재 하고 있는 학

생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할 의향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성관

계를 할 의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적 풍토

를 고려하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실제의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 의향을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73.2%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성관계 의향집단은 

72.2%의 예측정확도를, 그리고 성관계 비의향 집단은 74.1%의 예측정확도

를 나타내어 예측변수들은 성관계 의향집단과 비의향집단을 유사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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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사례수의 차이가 클 경우 사례수가 많

은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윤경자, 2002)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서 의도적으로 성관계 의향집단과 비의향 집단을 표집한 것은 아니나 결

과적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에는 성별, 자존감, 

개방주의적 성태도, 쾌락주의적 성태도, 열정/헌신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 변수 중 특히 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쾌락주의적 성태도와 개방주의적 성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쾌락주의적 성태도는 성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이면서 성과 사랑을 별도로 

인식하는 태도로, 쾌락주의적인 성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는 인간에게 내면화된 가치관

이나 규범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김윤정, 정선아, 2001)는 점을 다

시한번 고려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에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이성친구와 사랑에서 열정/헌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친밀감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개념과 관련된다. 사랑의 하위 요소 중 열정이

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관계의 즐거움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친밀감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유대감, 따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와의 성관계와는 관계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정도가 높은 경우 원치 않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접촉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윤경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연령 역시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의 나이가 많을수록 성관계 의향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영옥, 1993, 

박희성 외, 1995; 윤경자, 2002)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리 놀랄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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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만 18세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

는 연령으로 성관계를 의향하는 집단의 평균연령은 만 19.97세로 성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관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성친

구와의 성관계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이 어린 중고등학생에만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대학생을 성인이라는 이유로 성교육을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제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이성친구와 성행위를 의향한다는 결

과는 대학생 등 고연령 집단을 대상으로도 성교육을 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교양과목에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성과 사랑, 

결혼학 개론 등을 개설하고, 시청각 교육, 토론학습, 실습 등의 실제적인 학

습방법을 적용함으로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성별도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를 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관계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선행연구(김주희 외, 

2003)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성에 있어서 남녀간의 이중성을 보

여주는 결과로 이창식과 김윤정(200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

이고 여학생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에는 

자존감이, 여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따라서 이창식과 김윤정(2003)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연결시켜 해석해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성에 대한 태도

에서 차이를 보이고, 성에 대한 태도는 성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관계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은 성태도나 가

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먼저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여학

생의 심리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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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

에 대한 이중성, 이로 인한 여학생의 고충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

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존감도 성관계 의향에 영향을 미쳐서, 

자존감이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이성친구와 성관계의향도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Renata와 David(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

러한 차이는 Renata와 David(2002)는 직접적으로 자존감과 성관계간의 관

계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의향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교제기간은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정경제수준과 성관계, 거주

지와 성관계, 교제기간과 성관계간의 관련성을 주장한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선행연구들은 첫째, 현재 성관계를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할 의향까지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고, 둘째, 선행연구에서의 성관계는 현재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만이 아

니라 과거의 이성친구 및 기타의 이성과의 성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다를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의향 

예측변수를 살펴봄으로서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만이 아니라 경험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도 및 교육할 방법

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510명 중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159명으

로 샘플수가 작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에는 무리

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

을 대규모로 샘플링함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에 보다 타

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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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edictors of intentions of 

sexual intercourse with their dating mates from a sample of 159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y answered an intention(yes/no) of 

intercourse with their dating mates, self-esteem, love(intimacy and 

passion/commitment) and sexual attitudes(openness and hedonism), and S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47.1% of the 

students answered yes when they were asked if they intented to have or 

had a sexual intercourse with their own dating mates. (2) Students who 

intented to  have a sexual intercourse, tended to be older, male in gender, 

have higher self-esteem, more open and hedonistic sexual attitude, and 

higher passion/commitment.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we suggested what sexuality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do for the students who wanted to have 

or had a sexual intercourse at the period of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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